
4

수원시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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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화성지역은 광주산맥이 동북쪽에서 막고 있을 뿐 

너른 벌판과 서해바닷물의 침식으로 많은 호수와 늪(沼) 지

대를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고대 부족국가시대로부터 지명

이 물(水)과 관련을 맺고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

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매(買), 수(水)」의 

뜻을 지니고 계속해왔다고 보인다.

경기도땅 수원지방은 백제, 고구려의 두나라가 한강유역

을 둘러싸고 쉴새 없는 공방을 되풀이하던 상고때부터 그 

존재가 알려진 고을이 었다. 백제측으로 볼때에는 북진을 

위한 둘도없는 전략기지였고, 고구려 측에서는 역시 얻기 

어려운 남진의 거점으로서 그 입지성이 높이 평가되었던 것

이다. 고구려시대에 매홀군(買忽郡)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상

의 기록에 처음 오르게 된 이 고을이 통일신라시대에는 수

성군(水城郡)으로 개칭되었으며, 고려조에 와서 수주(水州)

로 되었다.

몽고 침략시 대부도 주민의 항몽사건에 대한 공로로 수주

가 수원 도호부로 승격한 것은 원종 12년(1271)의 일이었다.

충선왕 2년(1310) 목제(牧制) 파기방침에 따라 길수목이 

부평부, 수주목이 수원부로 격하되었다. 고려시대의 행정구

역의 단위명칭은 성종대 이래 당나라 제도를 도입하여 도제

(道制)를 실시하게 되고 이 도제(道制)는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실시되고 있는 행정구역 단위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1392년에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

는 건국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8도로 나

누고, 각각 관찰사를 배치하는 동시에 그 밑에 350개의 부

(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도호부(都護府)·군

(郡)·현(懸)의 각읍을 두었다.

지리적으로 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성(開珹)·강화

(江華)·화성(華珹)·광주(廣州)는 중앙의 직할로 하여 경관

직(京官職)을 배치하는 유수부(留守府)로 함으로써 왕실의 

호위(護衛)와 수도의 안전을 도모코자하였다.

지방청이면서 경관직(京官職)을 배치하여 중앙관서(中央
官署)와 같은 취급을 한 유수부(留守府)는 국초(國初)에는 

개성부(開城府)뿐이었는데 인조 5년(1627)에 강화를(江華)

를 유수부(留守府)로 승격시켰으며, 정조 17년(1793)에 화

성(華珹)을 그리고 동 19년(1795)에 광주(廣州)를 각각 유수

부(留守府)로 하였다. 4개소의 유수부(留守府) 모두 2명씩

의 유수(留守)를 두었는데, 그 중 한 자리는 경기관찰사가 

당연직(當然職)으로 겸무하고 한자리가 전임(專任)이었다. 

전임유수 중 수원·광주의 유수자리는 정2품이었고 개성·

강화는 종이품이었는데 뒤에 승격된 곳일수록 그 품격을 높

였다.

화성이 유수부가 된 것은 정조 17년 정월 12일이며 장헌

세자의 능침(陵寢)을 화산으로 옮기고 수원신읍치(水原新邑
治)에 축성(築城)할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곳 역시 수

도 방어상의 중지(重地)임을 인식하게 된 때문이다. 전술한 

4개의 유수부로 인해 한성부(수도)는 서북(개성)·서해(강

화)·동남(광주)·서남(화성)의 사방(四方)에 수도방위의 요

충(要衝)을 갖추게 된 셈이었다.

한말 고종의 갑오경장(1894) 이후에 대대적인 행정구역 

및 지방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진다.

고종은 건양 원년 (1896) 23부제를 폐하고 1부 13도제를 

채택한다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1부는 한성부를 말하는 것

으로 판윤(判尹)을 두었고, 13도에는 관찰사를 두고 각 도

마다 수부(首府)를 지정했다. 이때 수원은 경기도의 수부로 

격상되어 도청소재지가 되었다. 이 제도의 개정 때에도 각 

군을 5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수원은 도관찰사가 소재하였음

에도 여전히 2등군에 머물렀다.

1930년 12월 29일 부령 제103호로「면제」가「읍면제」

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지정면을 읍으로 개칭하게 되는데, 

1931년 수원군 수원면·일형면을 합하여 수원읍으로 개편

하게 되어 1읍19면으로 편성되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된 후 만 1년이 되는 1949년 8월 14일

에 수원읍이 수원부로 승격되었으며, 하루만인 8월 15일에 

수원시로 승격되었다. 이때 수원시는 27개동으로 편성되었

다. 그 내역을 보면, 팔달로(1,2,3가), 매산로(1,2,3가), 중

동, 구천동, 영동, 남수동, 매향동, 북수동, 장안동, 신풍

동, 남창동, 교동, 매교동, 세류동, 평동, 서둔동, 고등동, 

화서동, 영화동, 연무동, 지동, 인계동, 우만동 등이 있다. 

일제 때 사용되던 본정은 팔달로로 개칭하였으며, 새로이 

중동, 교동, 평동, 지동, 매교동, 연무동, 인계동이 수원시

의 동으로 편성되었다. 수원시로 승격된 이후 한국전쟁의 

국난과 4·19혁명을 겪으면서도 수원시의 행정체계는 개편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어 1967년 6월 23일에는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을 수원

으로 이전하였다.

1988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거 장안구와 권선

구로 분구되었다. 수원탄생이래 최초의 구제(區制)를 실시 

한 것이다.

1993년2월 1일 팔달구가 신설되고 2003.11.24 영통구가 

신설됨으로써 수원은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4개

의 구를 갖게 되었다.

2008년 12월 현재 수원시의 인구는 1,090,059인

(402,492세대)으로서 110만 인구에 다다르고 있다.

도시지역 면적은 121.103㎢로서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42.221㎢(34.9%), 상업지역5.434㎢(4.4%),공업지역4.063

㎢(3.3%), 녹지지역69.385㎢(57.4%)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 6월 16일에는 수원축구전용 경기장에서 월드컵경

기가 개최되었다. 1996년 11월 15일 기공식후 2001년 5월 

완공된 축구전용 경기장은 팔달구 우만1동에 입지하고 있으

며, 관중석 42,138석을 수용하는 규모로 건설되었다.

충분한 연습구장과 보조구장,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미래

지향의 비상하는 독특한 날개모양의 지붕외관을 보여주고 

있어서, 밝은 수원의 앞날을 예시하고 있다.

수원시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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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연혁표

구  분 내      용

삼
국
시
대
이
전

부족국가시대

3세기 중엽(백제 고이왕)

475년(고구려 장수왕63년)

757년(경덕왕16년)

● 삼한시대에는 모수국(牟水國)이라 불리워짐

● 현 수원지역은 백제의 영토였음

● 고구려의 남하정책으로 수원지역이 고구려 영토로 편입됨.

    이때 이곳을 매홀(買忽)이라 함

● 통일신라시대 당시 현 수원지역을 수성군(水城郡)으로 개칭

고

려

940년(태조23년)

1271년(원종12년)

1310년(충선왕2년)

1362년(공민왕11년)

● 수성군이 수주(水州)로 승격됨

● 수주가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로 승격됨. 다사 수주목(水州牧)으로 승격

   (수원이란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한 때임)

● 수원부(水原府)로 개칭

● 수원군(水原郡)으로 환원

조

선

1413년(태종13년)

1789년(정조13년)

1790년(정조14년)

1793년(정조17년)

1794년(정조18년) 1월 7일

1796년(정조20년) 9월 10일

●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 다시 설치

● 수원부 신읍치를 팔달산 동쪽으로 확정

● 왕, 친히 사도세자의 현륭원에서 진배

● 수원유수부로(水原留守府)로 승격

   화성이라 부르기 시작

● 화성성역공사 시작(성둘레 4천6백보, 무루4, 암문5, 수문2, 적대4, 노대2, 

   공심돈3, 치성8, 포루(砲樓)5, 장대2, 각루4, 포사3, 봉돈)

● 화성성역공사완공

1800년(24년)

1895년(고종32년)

1896년  8월

1910년 10월

1914년  4월

1931년  4월

● 정조의 돌연한 승하(화성의 발전정지)

● 전국의 337개군을 5등급으로, 이때 수원군(水原郡) 2등급 책정

● 1부 13도제 채택, 수원 → 경기 감찰부 소재지 선정

● 경기감찰부가 수원에서 경성(서울)으로 이전

● 수원군(水原郡) → 수원면(水原面)으로 개칭

● 수원군 수원면 → 수원읍((水原)邑)으로 승격

대
한
민
국

1949년  8월

1967년  6월

1988년  7월

1993년  2월

1997년 12월

2008년 현재

● 수원읍에서 수원시(水原市)로 승격

● 경기도 도청 소재지 수원 이전(경기도의 수부 도시로 성장)

● 분구제 실시(장안구와 권선구 설치)

● 팔달구개청

● 화성세계문화유산등록(유네스코 제21차 회의)

● 4개구 행정동(39), 법정동(56)

▲ 팔달문을 중심으로한 남성(南城)일대 (윤한흠 선생님 작품집)


